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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8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현대차그룹의 수소 지게차는 지게차에 장착되는 수소연료

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후 실증을 진행할 예정임
(8.22일자 전자신문 「‘무늬만 특구’... 규제로 멈춘 ‘세계 첫 수소전기

지게차’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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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현대차 그룹이 수소전기 지게차를 개발하고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

실증을 할 계획이었으나, 높은 인증검사 조건으로 실증에 착수하지

못하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현재 현대차그룹의 수소지게차에 장착되는 (이동형) 연료전지에

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가 진행 중인바, 동 검사 완료(‘22.10월

예정) 후 지게차 기기 전체 실증을 진행 할 예정임

□ 당초, 현대차 그룹이 울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때(‘21.7월) 지게차

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고용부가 실증허용을 위한 부대조건으로

지게차용 (이동형)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S인증에 준한

공인시험 실시를 제시하였음

ㅇ 이에, 현대차 그룹은 부대조건 준수를 위해 KS 적합성 인증제도를

추진하였으나, 절차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
(‘21.7월~’22.1월)

    * KS인증기준은 10kw 이하 이동식 연료전지만 적용(현대차 그룹 개발한 연료전지는 50kw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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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기존 부대조건을 「수소법」에 따른 검사로 대체하기로 고용부와

협의완료 하였음(‘22.2월)

   *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수소법)이 제정(‘20.2월)·시행

(’22.2월)됨에 따라, ‘22.2월부터 지게차 등에 장착되는 (이동형) 연료전지에 대한 

안전검사가 의무화

ㅇ 이후, 현대차 그룹은 「수소법」안전검사를 위해 ‘22.7.25.에 한국

가스안전공사에 1차 검사(제조공장 검사)를 신청하였으며, 한국가스

안전공사는 ’22.8.3.에 1차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음

    * 기술검토 신청 (‘22.6.27) → 제조허가(’22.7.7. 충주시) → 완성검사 신청(‘22.7.25) 

→ 완성검사 완료(’22.8.3.)

ㅇ 현재, 현대차 그룹은 2차 검사(제품검사) 신청을 준비 중이며, 한국

가스안전공사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신속하게 검사를 완료할

예정임

□ 앞으로도, 우리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

사업화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일정 사전에 협의 등을 통해

신속한 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음

※ 문의 : <산업통상자원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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